
1. 수요기도회 및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를 통해 영적인 회복과 기도응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 청년 여호수아 목장 확신과 성숙반 개강     

7월 18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7시에 쉴만한 물가에서 여호수아 목장

을 위한 확신과 성숙반을 시작합니다.  

  

▶교우소식

◾금주다과 : 유지인자매(생일감사) / 다음주 다과 : 윤은경집사(박주영 생일감사) 

◾이사 : 이광열, 김선진집사 가정(#B-12889 Harris Road Pitt Meadows B.C V3Y2S1)

▶지역소식

◾8월 6일 해외한인문화의 날 자원봉사 모집  참조 및 신청

  www.koreanculture.ca에서 가능합니다. 

▶7월 목회일정

◾7월 월삭새벽기도회(7/2 토) ◾공동체비전회의(7/3 주일)              

◾성찬예배(7/31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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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송지은 천길영 윤은경 8월  박미란 

공동기도제목123기도와 새벽기도 등을 통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회개기도를 통해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성도를 위해 한주연성도, 김세령, 김서영 가정의 비전과기도제목을위해

새벽기도회 
매일(화-토) 6:00

QTzine 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눕니다.

성 서 학 당 
신구약성경개관반 – 수 오후 1시 

확신과 성숙반(청년) – 월 오후 7시

2016년 목장나눔
7월 3일 – 8월 28일까지 방학

04-28                2016. 7. 10.

주 일 예 배
  1부 09:00 2부 14:00  

        인도 : 정병완목사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경 배 와 찬 양 ………… 나 무 십 자 가 워 십

회 중 기 도 …………
(1부) 문경화사모

(2부) 윤은경집사

교 회 소 식 ………… 인 도 자

찬 양 ………… 할레우스 찬양대

다 음 세 대 축 복 ………… 너 는  시 냇 가 에

성 경 ………… 누가복음 18:9-14

봉 헌 찬 송 ………… 2 6 3 장 ( 통 1 9 7 )

말 씀 ………… 정 병 완 목 사

바 리 새 인 과  세 리 의  기 도

공 동 기 도 ………… 다 같 이

마 침 찬 송 ………… 주 안에 기쁨 있네

축    도 ………… 정 병 완 목 사

            [성도의 교제]

※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00

경 배 와 찬 양 ………… 다 같 이 

말 씀 ………… 정 병 완 목 사

합 심 기 도 ………… 다 같 이  



기도의 Paradox 2

성경말씀 : 열왕기상 18:41-46

엘리야가 갈멜 산 정상에 오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메마른 하늘 아래 먼지를 

방석 삼아 털썩 주저앉습니다. 아합 왕을 향해 큰 비 소리가 있다고 호언장담

했기에(41절) 막다른 골목에 스스로 내몰린 셈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땅에 엎드립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가 엎드렸다 일어나자, 거짓말 같이 구름과 바람이 일어 메말라 갈라진 산야 위

에 큰 비를 퍼붓습니다. 엘리야는 그 비 사이를 헤치고 아합 왕보다 빨리 이스

르엘로 달려갑니다.     

엎드릴 때 더욱 선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일어날 일을 

보기 위해 엘리야의 종은 더 높은 절벽 끝에 올랐습니다(43절). 그러나 엘리야

는 엎드립니다. 패러독스입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제대로 보았습니까? 엎드려 

있던 엘리야입니다. 인생의 눈으로는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도 하늘의 이치와 

경륜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엎드려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야 땅을 움직

이는 하늘의 섭리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과 오르락내

리락 하는 숫자들만 살피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엎드려 먼저 하늘의 법도를 

살피십시오. 땅의 법도까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엎드리면 앞길을 답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엘리야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폭우가 퍼붓는 상황에 마차를 타고 달린 아

합 왕보다 먼저 이스르엘에 도착합니다(46절). 축지법일까요? 사막에는 비가 

내릴 때 ‘와디’라고 하는 임시 하천이 생겨납니다. 기도 중에 비 오는 지형을 

답사했던 엘리야는 아합 왕이 볼 수 없었던 지름길을 찾았습니다. 속도에 집중

하지 마십시오. 잠시 머물러, 엎드려 답사하십시오. 하룻길을 답사하고, 앞에 

놓인 결정과 선택의 상황을 답사하십시오. 답사한길을 가기는 훨씬 수월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난 사람을 막아 설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

니다.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무릎을 세워 걸어가십시오! 시온의 대로가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

“엎드렸던 무릎을 세워 걸음 걸어 나아가 오늘도 승리의 순례길을 당당히 감당

하게 하옵소서.”

 읽는 Q.T는 Young2080에서 발간하는 Q.T Zine에서 인용합니다.

마음열기
파스칼의 “죄가 많은 것은 분명 악이다. 그러나 죄가 많으면서 그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은 더 큰 악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서로 이야기 해 봅시다. 

내용보기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능

통했고,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보다, 당시 죄인

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세리를 더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세리가 더 

겸손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기 위해 성

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리를 칭찬하신 이유를 

살펴봅니다.

  

1. 바리새인의 기도

 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서서 기도합니다.

 ② 세리와 따로 떨어져 기도합니다. 

 ③ 금식과 십일조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 합니다.

 ④ 자신이 중심이 되어 기도합니다.  

2. 세리의 기도 

 ① 이방인의 뜰에 서서 기도합니다.

 ②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③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④ 자신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 기도합니다. 

나누기
1. 당신의 기도생활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 어느 편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자의 자세는 어떤 모습일지 서로 이야기 해 봅시다. 

2. 시편  51편을 묵상한 뒤 개인적인 회개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3. 당신이 회개하고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삶의 태도와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

지 구체적으로 결단해 봅시다.  

적용하기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결단한 것이나 개인과 공동체의 중요한 기도제목을 솔직

하고 구체적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9-14)


